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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의 공식 부대행사로 '퓨처테크포럼: 디지털자산'을 주최하며 디지털자산의 글로벌 협력 논의를 주도했다. APEC CEO 서밋에서 디지털자산을 단독 주제로 한 부대행사가 열린 것은 국내외 최초의 사례로, 디지털자산이 기술, 금융, 시장, 사람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AI와 디지털자산의 결합을 통해 금융 대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새로운 금융 질서와 글로벌 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마이클 케이시 등 글로벌 리더들이 참여하여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결제, 금융 포용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 본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의 공식 부대행사 ‘퓨처테크포럼: 디지털자산’을 주최하며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금융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30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렸으며, 금융, 기술, 정책 분야를 대표하는 글로벌 리더들이 참석하여 디지털자산의 미래와 산업 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한정된 영역의 혁신이 아니라 기술과 금융, 시장과 사람, 그리고 지역과 경제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며 디지털자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AI와 디지털자산의 결합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새로운 금융 질서와 글로벌 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가상자산 거래를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번 포럼은 APEC CEO 서밋에서 디지털자산을 주제로 한 별도의 부대행사가 열리는 국내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는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는 마이클 케이시, 이사벨 채터튼, 폴 블루스타인 등 저명한 글로벌 리더들이 참여하여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결제, 금융 포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솔라나, 마스터카드 등 관련 기업의 임원진도 참석하여 디지털자산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두나무는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금융 질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협력을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확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자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키워드
APEC, 디지털자산, 금융, 협력, 업비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기사는 meerae AI 기사 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원본 클러스터 ID: 15925




